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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틀담 수녀회 창립 175 주년 

코스펠트 안넨탈 수녀원 정원에서 성체성혈 대축일 경축 

  

 

 

 

 

 

 

 

 

 

 

 

 

 

  

 

수년간 코스펠드 본당 공동체의 성체성혈 대축일 미사는 안넨탈 수도원 정원에서 열려왔습니다. 올해는 이 기회를 통해 

본당 설립 175 주년도 기념했습니다. 

맑은 햇살 아래,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본당 신자들과 수녀님들,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덮개가 있는 제단과 의자가 

마련된 정원에 모였습니다. 요르그 하게만 신부님과 타데우스 신부님, 많은 제대 봉사자들과 깃발을 든 이들이 엄숙하게 

입장했습니다. 

환영 인사에서 하게만 신부님은 코스펠드에 있는 수녀님들의 현존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175 주년 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미사 중 우리 수녀님들은 독서와 성체 분배를 하셨습니다. 관구장 마리아 파울라 수녀님은 강론에서, 1850 년 엘리자베스 

큘링과 힐리곤데 볼브링에 의해 코스펠드에서 설립된 후, 공동체의 급속한 성장과 확장, 돌아보면 수녀회 전세계적 

확장으로 결국은 축복이 된 문화 혁명과 관련된 추방, 1950 년 수녀님들의 저라인지역과 코스펠드로의 귀환, 그리고 

현재에 이르는 국제적 확장 등, 우리 역사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파울라 수녀님은 메리 수지타 수녀님이 

코스펠드 십자가와 함께 했던 대행렬 중의 연설에서 인용한 말을 바탕으로, 두 창설자 수녀님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을 결론으로 남겼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현실에 발을 디디며, 코스펠드 십자가 

앞에서 기도의 힘에 의지하십시오. 빵을 나누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크든 작든 심지어 재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사중 마련된 헌금은 우리 수녀님들의 전 세계 선교 사도직을 위해 사용됩니다. 미사가 끝난 후, 신부님은 수녀님들에게 

숫자 1, 7, 5 의 모양의 세 부분으로 만들어진 케이크를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본당 공동체는 수녀님들의 초대로 좀 더 

머물러, 구운 소시지, 음료, 그리고 아이스크림 트럭의 음식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